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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중동 석유화학 합작 무산위기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로 … 사우디 공사 수주도 난망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월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

고받게 되자 내심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을 기대했던 한화그룹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으로의 재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김승연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각종 해외사업에 제

동이 걸린데 이어 또다시 징역형의 확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우

려가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가 현재 추진중인 해외사업은 굵직한 것만 해도 건설, 플랜트, 금융 등 10여건에 이

르며 모두 김승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파트너와 담판을 짓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일들이다.

김승연 회장의 장기 부재로 타격을 입게 될 사업으로는 우선 중동지역의 초대형 석유화학 합작사업으로, 한

화측은 파트너와의 비밀준수 협약을 들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 석유화학 최

초의 대규모 중동지역 진출 합작사업으로 사업규모가 7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중동 합작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최고위층의 최종협상이 필요하지만 한화그룹의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회장이 상대기업과의 협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라면서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5억달러의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

현재 본공사 계약을 앞두고 최고위층의 최종적인 의사협의 및 확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김승연 회장의 구

속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또 자원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석유화학과 자원개발, 금융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종합적

인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며 협의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이 5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

통령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불발됐다.

이밖에 한화그룹은 북미지역에서 석유화학 관련 사업권 인수와 미국의 산업용 첨단소재 사업 인수를 추진해 

왔으나 김승연 회장의 구속으로 의사결정 및 상대측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경쟁기업에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고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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